
GIST 오룡아트홀,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한부철 작가 초대전 <숨: 쉬다> 개최

- 8월 30일(금)까지 약 두 달간 자연의 생명력을 전하는 작품 60여 점 전시

-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관람 편의 위해 7월부터 토요일도 개방

▲ 2024 제4회 전시 ‘숨:쉬다’가 진행되고 있는 오룡아트홀 1층 로비

‘언제인지 모르게 눈앞에 자주 나타나는 청개구리를 마주하면서 나의 모습을 반추

하게 된다. 작고 여린 생명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

(중략) 무심히 바라보는 시선은 수행자의 모습 같기도 하다. 이러한 아주 작은 변

화들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내게는 쉼이 되었고, 그들과 무언의 대화를 하면서 

숨을 쉬고 있음이 서로의 숨이 되고 쉼이 됨을 알게 되었다.    - 작가 노트 중

여름 한 가운데 ‘숨:쉬다’를 주제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성찰을 수채화로 표현하는 한부철 작가의 초대전이 8월 30일까지 광주

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 오룡아트홀에서 열린다.

▲ 2024 제4회 전시 ‘숨:쉬다’가 진행되고 있는 오룡아트홀 전경



이번 전시회는 오룡아트홀에서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초대전으로, 한부철 작가가 표

현해 온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주는 다양한 생명들의 모습을 맑고 투명한 질감

으로 그려낸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초대전의 주제이기도 한‘숨’ 시리즈 연작은 ‘호흡하다’, ‘휴식하다’의 중의적 표

현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안

함을 제공한다. 또한 ‘담다’, ‘바라보다’, ‘사유하다’로 나뉜 다른 작품들에서는 한부철 

작가가 걸어온 작품 활동에 대한 여정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다.

▲ 2024 오룡아트홀 제4회 전시 ‘숨:쉬다’ 포스터

광주전남 수채화협회장을 역임한 한부철 작가는 지역 중진작가로서 지역 수채화 

작가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남도 수채화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주로 그의 인생 

궤적에 따라 인간의 삶과 자연 섭리에 대한 사유의 결과를 작품에 반영하였으며, 

수채화 특유의 맑고 투명함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조선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한 한 작가는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2005 KBS 올해의 미술가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

력이 있으며, 약 30회의 개인전 개최와  40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부철 작가는 “건강 악화로 작품활동을 할 수 없던 기간 동안 화실의 정원은 나를 

위로해주는 최적의 공간이었고 자연을 닮은 녹색의 덧칠을 통해 조금씩 커져가는 삶

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전시회를 찾아주시는 분들 또한 녹색과 작은 생명

들과의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룡아트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순임 작가는 “한부철 작가의 맑고 투명한 작품

들에는 달맞이꽃, 청개구리, 나비 등 다양한 생명들이 숨쉬고 있다”고 말하며 “작품 

곳곳에 표현된 다채로운 생명들을 통해 그 생기가 오룡아트홀에 그대로 전달되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초대전부터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룡아트홀을 토요일에도 개방한다. 오는 8월 30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리

는 ‘숨:쉬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시 문의/ T.062-715-2628)

한편 오룡아트홀은 지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 GIST가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 ‧회의 ‧강연 ‧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 건물인 오룡

관의 1 ‧ 2층 내벽에 조성한 전시 공간으로, 2022년 12월 제1회 초대전을 시작으로 

이번 ‘숨:쉬다’ 전시까지 총10회의 전시를 통해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